
함께 이상 나누기 (Sharing the Vision) 

“생명력을 주는 협회 (Life-Giving Union)” – 영적 보조자들의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모임 

최근 들어 영적보조자의 부족함과 수도자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녀님들과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은 이 부족함을 채우는 데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 회와 율수 3 회 수도자들과의 유대를 어떻게 지속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도자들과의 공동 연구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기에, 2018년 국가 평의회(NEC)가 회담 준비에 협력을 

하고, Duns Scotus Formation Trust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국가 영적보조자 

협회(CNSA)에 이 주제에 대해 정상 회담을 하자고 청원하였습니다.  CNSA의 회신은 우리의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Sharon Winzeler OFS 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생명력을 주는 협회 (Life-Giving Union): 토론과 식별” 이란 주제 아래 모인 이 회의은 기쁘고, 

거룩하고, 역사적인 모임이었다. 이 모임을 통해 프란치스칸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향상되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Mercy 센터에서 8월 26에서 29일까지 열렸던 이 회의에서 현재하고 있는 

활동들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한 많은 권고가 나왔다. 참석자로는 네 분의 관구장, 열 분의 관구 대표 

수도자, 이십오 명의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 CNSA의 회원들, 국가 형제회 평의회와  위원장들이었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먹고, 웃으며 사흘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더 잘 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자들, 수녀들 그리고 재속회원인 우리가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차기 국가 영적보조자 협회의 회장이신 율수 수도회의   Fr. Christopher Panagoplos 

신부님께서 그 답을 주셨다. 

기조연설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USD 대학의 프란치스코 영성 학교의 총장이시고 전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영적보조자 총회장 Michael Higgins 율수 3회 신부님께서 하셨고, 이 회의 발표내용에 

대해 전 국제형제회 회장이셨던 Benedetto Lino 과 심층 의논을 하신 후 재속프란치스코회칙과 회헌에 

있는 상급 지휘권과 수도회의 지도와 영적 가족들 간의 협조란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발표 중 재속 

프란치스코회 영적보조자 법규에 있는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같은 한 영적 가족으로서, 교회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영적 그리고 사목적 배려를 할 것을 재속 프란치스코회와 수 세기동안 함께 했던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율수 3회에 맡겼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셨다. 

전 CNSA 평의원 Miriam Kennedy, OFS께서는 이 행사 끝 말씀으로 “이 회의는 우리가 바로 원했던 

것이었고 대단하였습니다”라고 하셨고, Jan Parker OFS 국가 형제회 회장께서는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했었습니다. 함께 많은 것을 나누었고 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나누는 한 프란치스코 가족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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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를 통해 유대관계를 공고히 했고, 회의기간 동안 상당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국가 형제회

회장이신 Jan Parke께서 2020년 6월에 있을 총 관구자 모임에 연설자로 초대받았고, 산타 바바라의

관구장이신 Fr. David Gaa OFM 신부님께서 그 관구안에 있는 지구형제회 영적보조자들과 첫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문제로 관구장들은 그 들이 임명한 영적보조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구 형제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 지구 형제회의 두

영적보조자들이 그들을 임명했던 관구장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함께 권장 및 추천 사항들을  공동 작업으로 열거하였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영구적인 “네 가족” 모두의 공통 관심사와 활기찬 정보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 “가족의 

심장 (Heart of the Family)” 라는 이름의  프란치스코 가족 평의회 모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평의회 

회원으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율수 3회 수도회 와 가난한 자매의 클라라 수도회와 

율수 3회 수녀회 각 대표로 구성된다. 또 다른 인기 있었던 권장 사항은 “Mission Band”란 사절단을 

창설해  현재 수도자들이 없는 지역에 사는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 위해 그 지역을 방문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또 다른 권장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1년에 두 번, 율수 3회와 1회 수도회 관구가 재속프란치스코회 지구형제회의 대표를 초대하여

상호 간 필요사항을 의논하고 보고한다.

• 이번에 열린 회의를 모범으로 이와 같은 회의를 정기적인 행사로 일정을 계획한다.

• 방문보고서, 회보지, 재속프란치스코 활동 설명과 활동사진을 통해 수도회 가족끼리 대화를

증진한다.

• 수련기에 있는 수도자들을 일 년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월 모임에 파견한다.

참석자들은 수도회들 사이의 교회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원하였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필요한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영성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가장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독자적인 수도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도회가 함께 더 

가까이 일하고 의견과 활동을 서로 알리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수도자들과 재속회원들 사이에 상호 투명하고 계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라고 Fr. Higgins 

말씀하셨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우리는 수도회의 탄생과 영성이 공통인 한 가족으로 모든 프란치스코인들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또한  수도자들은 재속 프란치스코의 

평의원들 연례 모임뿐 아니라, 수도자들의 양성 기간에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을 더 알기 위해 그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을 일단 알게 되면, 여러분을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다. 

Fr. Christopher 신부님께서는 이번 성공적인 모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모임이었고,  사라져가던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사흘이 새로운 시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불꽃과 열정을 갖고 얼마나 

서로  활발한 상호관계를 갖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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